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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청장，손롤바랍，안동탑답이 

이기문 
서울대학교 명예교수 

‘안성맞춤’은 경기도 安城이 농그릇으로 유명한 고장임이 널리 알려져 있 

어 그 해석에 아무 의문도 있을 수 없다. 그러나 ‘행주 치마를 幸州 山城과 

결부시켜 온 것은 중세국어에 ‘헝흔’와 ‘헝흔효oF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

그잘못이 드러났다. 

이 글에서는 본래 地名과 관련된 것인데 아직도 잘못된 어원 해석을 하고 

있는 세 단어를 들어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. 

1. 납청장 

내 고향 평안북도 정주군에 納淸享이 있다 r新增東國興地勝寶J(권 52, 定

州뺑)에 이 훔子의 이름을 중국 使닮 庸뭘가 지은 이야기가 실려 었다. 어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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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때의 일이라 정자의 기억은 없지만 맑은 저수지 한가운데까지 구름다리 

를 타고 갔다온 기억은 지금도 남아 있다. 

이 저수지 옆에 우리들이 ‘납천이’라 부른 저자가 있었다. 이 곳에 서는 장 

은 ‘납청장’(納淸場)이라고 하였다. 이 ‘납청장’이 오늘날 시중 책방에 나와 

있는 국어 사전들에 표제어로 실려 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염상 

섭의 소설에서 ‘납청장’과 만나고 나서였다. 

내 앞에선 꿈쩍 못하게 납청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객기가 난 것이다'， (三代) 

저 편이 위압을 하려는 태도로 나오면 이 편은 꿈찔하여 납청장이 되거나 

그렇지 않으면 반항적으로 나오는 것이다'，(萬歲前) 

그런데 몇몇 사전들을 펴보고 나는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. 

r큰사전」은 “몹시 얻어 맞거나 눌리어 납작해진 사랍이나 물건”이라고만 하 

여 ‘납청장’(納淸場)이 어떻게 이런 뭇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

않았으나 文世榮의 r朝解語難典J (1938)에는 디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 

다 

평안도 정주군 납청시장(納淸市場)에서 만드는 국수는 치기를 잘하여 질기 

다는 뜻으로 사랍이나 물건이나 압박 • 타격을 받는 것을 가리치는 말. 

이 사전에서 ‘납청장’이 내 고향의 저자 이름임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 

이었으나 정작 국수가 질긴 것과 얻어맞거나 눌리어 납작해진 것이 무손 상 

관이 있는지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. 최근의 사전들에도 문세영 사전과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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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글자만 다른 설명들이 있을 뿐이어서 내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. 내가 그 

동안 들추어 온 바로는 朝雖總督府의 r朝蘇語蘇典.J (192이에서 위와 같은 설 

명이 시작된 듯하다. 이 사전에 일본어로 쓴 설명이 문세영 사전의 해설과 

같은 것이다. 문세영 사전은 이것을 번역하다시피 한 것이었다. 

이 설명도 일종의 어원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， ’총독부 사전이 어떻게 이 

런 해석을 달게 되었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. 어쨌거나 이 해석 

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. 냉면 국수를 만드는 법은 평안도 전역에 널리 

퍼져 있었으니 납청장이 각별했다는 소문을 나는 들은 일이 없었던 것이다. 

위에서 r큰사전」이 어원 해석을 빼버렸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아마 그 편 

찬자도 이에 어떤 의문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 한글 

학회의 r우리말 큰사전J (l됐)은 。써 ‘納淸場’이란 漢字 표기까지 제시하 

지 않음으로써 앞선 사전들의 어원 해석을 전적으로 부인히는 태도를 취하 

였음을본다. 

최근에 간행된 단국대학교 東洋學鼎폈f의 r韓國漢字語難典」에서 나는 

‘납청장’이 위의 뭇으로 쓰인 것이 유래가 얄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. 이 사전 

의 ‘納淸휴’ 항에는 「劇山*라물J (著者 未詳， 純flH. 때 徐長輔를 따라 藏京에 다 

녀온 기록)으로부터의 인용이 보이는데 이 글에는 困子胡亂과 결부시킨 어 

원 해석이 제시되었다. 그리고 같은 사전에 인용된 r松南雜識」에는 ‘빼川場’ 

이라는 특이한 표기를 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 洪景來亂에서 위의 뭇이 생긴 

것으로 설명하였다. 홍경래란은 국지적이었으므로 그것을 끌어댄 것은 병자 

호란보다는 그럴듯하지만， 이 역시 하필 납청장이란 지명이 선택된 이유를 

설명하기에는 모자라는 느낌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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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지명에 어떤 특별한 뭇이 붙은 까닮을 알려면 그 고장의 특수성을 

고려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. ‘안성맞춤’은 경기도 안성이 돗그릇 

의 명산지임을 알면 곧 설명이 된다. 나는 여기서 평안도 납청장이 경기도 

안성과 어깨를 겨눈 유명한 농그릇 고장임을 상기시키고 싶다. 실상 우리 고 

향에는 이 농그릇 장사로 부자가 된 집이 여릿 있었다. 그런데 납청장에서 

농그릇을 만든 방법은 안성과는 이주 달랐다. 나는 어려서 농그릇은 두들겨 

만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. 이 방법을 ‘방짜’라 한다는데， 정신문화연구원 

에서 간행한 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」의 ‘농그릇’ 항을 보면 이것이 납청 

지방의 독특한 제작법임을 말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베풀고 있다. 

방짜 제작법이란 일반적으로 횟물을 녹여 바대기라 불리는 바둑알처럼 동 

글납작한 횟덩이를 만들어 11인이 한 조가 되어 불에 달구어가면서 두들겨 

그릇의 형태를 이루는 방법이다. 방짜는 유석에 구리와 주석 이외에 다론 

물질이 들어가면 두들겨 기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

안 된다 방짜는 일명 ‘양대’(良大)라 하는데 북한의 납청 지방에서 쓰는 말 

이다. 

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실컷 두들겨 맞아 납작해지는 것은 납청 

지방의 냉면 국수가 아니라 농그릇 공장의 농죄임을 알 수 있다. 

a 손롤바랍 

한글학회의 r우리말 큰사전」에서 ‘손돌바랍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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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돌바랍 回 손돌이 추위 때 부는 바람. 손돌풍， 손석풍. [취. 孫흥] 

이 사전의 ‘손석풍’에는 ‘孫石風’이란 한자 표기가 있다. 李熙昇 편 r국어 

대사전」의 .손석풍(孫石風)’에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보인다. 

고려 때 어느 해 10월 20일， 사공 손석(孫石)이 임금이 탄 배를 저어 통진 

(通律) . 강화(江華) 사이를 가다가 풍랑에 밀려 매우 곤란을 겪게 되매 그 

임금이 다른 뜻이 있다 하여 손석을 억울하게 참살(朝殺)한 일이 있은 뒤 

매년 그 날엔 몹시 추워지고 큰 바람이 인다고 전하여 매년 이맘 때 부는 

바람을 이름. 손돌풍*손돌이추위. 

이것은 예로부터 전하는 說話를 요약한 것이다 r東國歲時記J (十月)에서 

도 ‘쨌石風’에 관한 설화가 실려 있다. 

二十日 每年有大寒風 謂之孫石風 蓋麗王由海路入江華 1lTIA孫石進빠入

險口 麗王疑愁命新之 未幾觸쨌 至今稱其處티孫石項 孫石之被害~U是日而恐

者使然也

윗 글에 ‘孫石項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것은 ‘손돌목’의 漢字名

이다 r例陽歲時記J(十月二十日)에도 이 ‘孫石項’이 보인다. 

iI華海中有險碼 日孫石項 方言謂山水險隨處謂項 홈有稍工孫石者 

以十月二十日 免死予此 逢以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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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손돌목’이란 地名이 손돌이란 뱃사공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실은 

그 반대인 것이다 r高麗史J (권 106 李承休)에는 元의 침입을 받고 있을 때 

강회를 지키는 일에 관한 논의에 뽕梁’이 등장한다. 

承休因歡策티 待戰半過찌를梁 遺精鋼難짧威船 堅守江都 則前者勢孤

後者失據 前後不相應 敵可以破

이 글에 보이는 ‘썰梁’은 ‘손돌’의 借字 表記다. 아래의 설명에서 드러나는 

바와 같이 ‘쩔’과 ‘梁’의 새김을 이용한 표기(釋讀表記)로서 ‘손돌’을 적은 것 

이다 r龍飛細天歌J (6. 59) 의 설명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은 여간 다 

행한 일이 아니다. 優願이 강화쪽으로 침입하여 江華府와 얼梁의 전함을 불 

지르며 크게 기세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「용비어천7h는 이 썽梁’을 ‘:손 

·돌’이라 읽었음을 분명히 적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註記까지 달고 있 

는것이다. 

쩍를 예伯切 俠也 꺼를梁 在今江華府南三十里許

여기서 우리는 ‘:손 ·돌’의 ‘:손’이 좁다는 뭇을 가진 말임을 분명히 깨닫 

게 되는 것이다. 더욱이 ‘ : 손’에 上聲點이 찍혀 있어 우리로 하여금 形容詞

‘솔다’[俠]의 활용형임을 확인하게 한다. 중세국어 문헌에서 형용사‘솔다’의 

용례를 보기 어려우냐 현대국어의 ‘솔다’의 어간이 길이를 가지고 있어 ‘손 

돌’의 ‘:손’이 이 형용사의 활용형임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. 중세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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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문헌의 방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. 

‘돌’은 중세국어 문헌의 여기저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. 우선 ‘넓11豪字會’ 

(초간본 上2. 개간본 上.5)에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

梁 ·돌량 水橋也 又水塊也 又石總水鳥梁

여기서 ‘梁’의 새김이 ‘돌’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명사는 본래 ‘승’末音 

을 가진 것이었음이 r柱詩짧解J (7. 5) 에 적힌 처격형에서 드러난다. 

고기 잡는 돌해 ?득향앗도다 (滿뼈梁) 

여기서 ‘梁’의 새김 ‘옳’이 고대국어에까지 소급뺨 오랜 전통을 가진 것 

임을 지적해 둔다 r三國遺事J (권 1. 辰韓)가 ‘沙孫 漸深 등에 대하여 崔致

遠의 說에 기대어 “辰韓휩熊A避之者 故取波水之名 稱所居之둠里”라 한 것 

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， ‘深字의 註記에서 ‘梁’이 ‘도’(道)로 읽힘을 지적 

한 것은 매우 소중한 증언이 아닐 수 없다. 

羅A方言 讀洙字鳥道 故今或作沙梁 梁亦讀道

이상의 서술로 ‘손돌’이 뱃사공의 이름이 아니라 강화도로 건너는 좁은 물 

목의 이름임이 밝혀진 것으로 믿는다. 그런데 ‘손돌’[캘梁]이란 이름은 이 

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냐는 가져 왔다. 어느 기록에선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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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江에도 ‘짧梁’이 있음을 본 듯한 기억이 있으나 갑자기 확인할 수 없음이 

유감스럽다. 지명 연구는 문헌뿐 아니라 실지 답사를 해야 동}는데 나는 강화 

도의 ‘손돌’조차도 가 보지 않고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마음이 허전하기 짝이 

없다 

3. 안동답답이 

지금 시중 책방에 나와 있는 사전들은 한결같이 ‘안동답답이’의 뜻을 “굵 

은 기둥을 안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함을 이르는 말”이라고 하였다. 이것은 

‘안동’을 ‘樹東이라 보고 한 해석이다. 내 漢文이 짧은 탓인지는 모르지만， 

‘按陳이란 아무리 보아도 어색하다. 

나는 r속담 사전J (초판 1962)을 편찬한 일이 있어 속담에는 늘 각별한 관 

심을 가져왔다. 지난 80년 개정판을 낸 뒤로 모은 것만 해도 새로 增補修iE

版을 낼 만한 분량이 되었다. 앞으로 우리 나라 속담의 정수를 가려뽑아 속 

담 사전의 결정판을 내었으변 하는 것이 내 바람의 하나다. 

새로 얻은 속담 중에 바로 ‘안동답답이’란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있다 r古 . 

今釋林J (권20. 東韓譯語)에서 얻은 것이다. 

安東짧짧牛足據 本朝o安東A迷甚 훌H於牛 而훌k11願”用物據牛歸 故~

여기서 ‘按陳이 아닌 ‘安東’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매우 그럴 듯하다고 생 

각하였다. 참고로 r韓國漢字語蘇典」에는 뷔의 인용을 싣고 “안동의 답답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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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소의 발굽을 펀다”고 하였으나， 이것은 번역이요 실제 속담은 “안동답답 

이 쇠발을 관다”임을 지적해 둔다. 그런데 위의 사전에는 r黑馬遺事」라는 

책에 보이는 ‘安東짧짧’의 용례도 아울러 싣고 있다. 

內J)(; 復有집命 公解以病一不就 上티 權某之不來 可謂安東짧짧훗 

처음 듣는 책이름이라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， 임금이 ‘안동답답이’이란 말 

을 쓴 것을 보면 이 말이 옛날에 널리 쓰였음을 짐작케 한다. 


